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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최고 다큐멘터리 사진 한눈에 본다

[bookmark: _GoBack]한미사진미술관, ‘Magnum’s First’ 사진전 4일 개막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등 세계적 작가 8명 작품전시 

[image: ]
<사진> 한미사진미술관 ‘Magnum’s First’ 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트렁크 갤러리 박영숙 관장, 주명덕 사진가, 주한 프랑스문화원 자크 술리루 문정관, 매그넘포토스 디렉터 안드레아 홀즈헤르,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 윤주영 전 문화공보부장관, 한국박물관협회 김쾌정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황선혜 총장, 국제박물관협의회 배기동 위원장,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정우탁 원장.

로버트 카파,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등 다큐멘터리 사진 대가들의 작품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한미사진미술관(관장 송영숙)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보도사진가들의 에이전트인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 1947년 창립)와 협력해 ‘Magnum’s First’ 사진전을 오는 8월15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1955년 매그넘 포토스가 최초로 열었던 사진전에 전시됐던 83점의 작품이 50여년만에 대중에 공개되는 의미있는 사진전으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지정한 ‘2015~2016 한불-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한 한미사진미술관의 첫번째 전시이다. 

[image: ]이번 전시에는 간디의 생애 마지막 모습 등을 담은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연작 등 매그넘 포토스 설립에 관여한 초기 멤버 8명(베르너 비쇼프, 로버트 카파, 에른스트 하스, 에리히 레싱, 장 마르키, 잉게 모라스, 마크 리부)의 오리지널 흑백사진 83점이 전시된다. 

한미사진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지난 4일 오후5시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0층에서 개막식을 열었으며, 행사에는 이번 사진전을 후원한 주한 프랑스문화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미사진미술관 송영숙 관장은 “전설적인 매그넘 사진가 8명의 작업이 섞여진 이번 전시는 사진의 의미는 물론, 전시 자체에 역사가 담겨 있다”며 “1950년대 시대상과 당시 매그넘 사진가들의 창작성, 예술성과 실험성을 온전히 보여주는 이번 전시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사진미술관은 한미약품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사진전시, 작가지원, 학술,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Magnum's First 사진전 개요]
*전시기간 : 2015년 4월 4일(토)~2015년 8월 15일(토)
*장    소 : 한미사진미술관 제1, 2, 3전시실(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타워 19층)
*관람시간 : 평일 10:00~19:00(목요일 10:00~21:00) | 토요일, 공휴일 11:00~18:30
*관람료 : 성인일반 6,000원, 학생 5,000원
*도 슨 트 : 토요일 오후 4시
*상세문의 : 한미사진미술관 홈페이지(www.photomuseum.or.kr), 전화(02-41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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